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報道資料
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

弘報室 : (02)
6050-3602~5

  이 자료는 7/4(月)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- 통신, 인터넷 등은 7/3(日) 11:00부터

 문의 : 경제정책팀 이종명 팀장(02-6050-3442, 010-4611-7375), 이동찬 연구원(02-6050-3446, 010-3024-4208)

브렉시트(Brexit)로 체감경기 안갯속 ... ‘철조망 걷는’ 강원 도약中

- 대한상의 전국경기전망지수(2천4백개 대상) 조사: 브렉시트에 91(2Q) → 85(3Q) 상승세 꺾여

- Brexit후 新보호주의 우려 “브렉시트, 중국 수입규제 등으로 비관세장벽 높아져”

- ‘규제경제학’ 강원도는 나홀로 상승세 ... 강원 BSI: 73 → 88 → 104 → 117(3Q)

- 강원, 제주(110), 전남(107)은 기준치 웃돌아 ... 서울(89), 울산(76), 대구(73) 등 밑돌아

  브렉시트, 중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되면서 살아

나던 체감경기도 주춤거렸다. 다만, 규제철폐작업으로 관광객을 모으려는 강원도는 

외국인투자 기대감에 안갯속에서도 높은 도약을 하고 있다.

  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만)가 최근 전국 2천 4

백여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‘3분기 경기전망지

수(BSI: Business Survey Index) 조사’를 실시한 

결과에 따르면, 전국의 기업경기전망지수는 85를 

기록해 91까지 올랐던 지난 분기에 비해 다시 하

락했다.

  실제로, 90% 이상을 수출한다는 한 가전회사는 브렉시트 이후, 세계경기가 불

안심리로 가득해지면 수요위축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. 회사 관계자는 

“강달러로 인한 환차익, 엔고로 인해 수출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지만 이에 

따른 이득이 수요감소를 절대 넘어서지 못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그림1> 경기전망지수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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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화장품 업체는 때아닌 중국 수입규제에 시달리고 있다. 회사 관계자는 

“중국에 법인이 없는 화장품업체는 ‘따이공’이라는 보따리상을 통해 수출하

게 되는데 최근들어 자국 화장품 산업 보호명목으로 위생감독을 강화하고 있

다”며 “여기에 브렉시트까지 겹쳤으니 수출길이 계속 좁아지는 것 아닌지 우

려된다”고 말했다.

  대한상의측은 “브렉시트로 인한 EU의 보호무역 가능성, 중국의 수입규제책 등 

이른바 新중상주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조선·해운업 구조조정에 

따른 위축우려감으로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”면서도 “이런 때일수록 

규제철폐로 체감경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강원, 인구유입책으로 활력을 불어

넣는 제주 등의 성공비결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”고 설명했다. 

  실제로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강원도(117), 제주(110), 전남(107)은 기준치를 넘

은 호전전망을 내비췄다.

 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동해안 철조망을 걷

어내는 대신 CCTV, 무인경비 등 첨단장비

와 함께 천혜의 관광인프라(원주~강릉 철도 

등)를 개발중이다. 또 강원도는 관광 붐 조

성을 위해 제주, 수도권에 이어 중국관광객

의 무비자 관광가능지역도 확대시켰다. 

“철조망이 사라지면서 60년 묵은 체증을 

해소했다. 철조망 걷은 자리에 외국기업의 

투자문의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”등의 

반응을 보이며 인근 상공인들은 기대감에 

들떠 있다.

<그림2> 강원 BSI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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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주의 체감경기 호전비결에 대해서는 

“순유입인구가 역대 최고수준까지 오르며

(1분기 4,183명) 도내 소비심리와 건설경기

를 자극한 것이 주효했다”는 것이 제주상

의의 설명이다. 전남도 나주, 광양의 도시

재생사업과 더불어 순천시 방문객 수가 지

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체감경기

를 높였다.

  다만, 전북(90), 경기(90), 서울(89), 대전

(87), 충남(83), 경남(83), 부산(82), 경북(82), 

충북(81), 광주(78), 인천(77), 울산(76), 대구

(73) 등의 지역은 기준치(100)를 밑돌았다.

 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“최근 브렉시트, 중국경기 둔화로 대외여건

이 짙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하반기는 우리기업의 성장세를 결정할 구조

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”라며 “기업들의 정상적인 투자, 고용활동 노력과 

함께 정부, 국회의 효과적이고 적시성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때”라고 말했다.

  BSI는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

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,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.

< 조사개요 >

• 조사기간: 5/27(금)~6/27(월)

• 조사대상: 전국 제조업체 2,400여개사

• BSI 지수산출방식

  응답기업수
′호전예상′기업수 ′악화예상′기업수

×

<그림3> 지역별 BSI 분포

 

    ※ 지역별 BSI를 지도로 표현

기준치 넘으면 주황색, 그 반대면 파란색


